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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7.5%를 차

지하였으며, 2025년 20.6%로 예측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

망이다[1]. 65세 이상 노인의 84.0%가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만성질환 유병률과 병원 입원율

이 증가하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2]. 전체적인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노인은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내원

일수와 진료비가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 의료이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황이다[3]. 
노인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와 더불어 이해력 부족과 

같은 인지능력이 감소하면서 공감적 사고에 결함을 보인다[4]. 
이에 간호사는 노인의 특성에 따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긍

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5]. 
간호사의 공감이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감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대상자를 존중하면서 균형감 있는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감성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6]. 노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노인의 정서적 측면을 함께 돌보는 공

감능력이 중요하며[7], 공감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노인에게 긍정

적이고 효율적인 간호를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급성기의 노인환자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동

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는 인력의 부족과 업무량의 증가로 대상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

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9]. 또한, 부족한 인력과 증가한 업무의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에게 압박이 되어 간호의 질을 저하하므

로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9]. 따라서 급성기 노

인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긍
정적인 간호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

하다[7]. Kwon과 Jang [10]은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근무환경

이 긍정적일수록 높은 노인간호실천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진 중심의 업무수행과 치료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1]. 인간중심돌봄이란 대상자의 인권을 바탕으로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윤리적인 상호과정에서 긍정적인 성장과 변

화를 이루어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12]. 노인은 젊은 개인보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치료 요구를 가질 가능성이 

크고, 대상자의 질병, 치료 환경, 사회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등에 따라 인간중심돌봄 수혜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여 인간중심

돌봄의 혜택이 필요한 우선순위 대상이다[13]. 하지만, 현재 의료 

환경은 의료 제공자가 노인환자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복합된 건

강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복합 건강 문제를 단

편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11]. 이에 간호사는 노인환자를 

간호할 때 그들을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노인의 고유한 요

구도와 상황, 선호도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

려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11]. 특히 간호근무환경은 돌봄 행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노인간호실천에 대한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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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하 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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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은 

연령이 높을수록,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노인간호 강의 수강 경

험이 있는 경우, 노인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돌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15]. 또한,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기혼자이며 노인에 

대한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16]. 특히 간호사의 높은 공감능력은 결혼상태 및 종교 여부, 직
위, 특수병동, 노인간호 선호도, 노인과 동거 경험, 노인 관련 수

강 경험, 노인 복지관 실습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17] 
노인간호실천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인간호실천은 긍정적인 간호근무환경에서 실천되고

[10], 간호근무환경은 돌봄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

인되었으나[14], 노인간호실천과 이러한 변수들의 직접적인 관계

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병원을 포

함한 대형병원의 노인입원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

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간호실천 향상을 위한 간호사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

환경 및 인간중심돌봄이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

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차이를 파

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

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관계를 확인

하고,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K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대상자의 구체적

인 선정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노인 환자가 입원하는 부서로 노인을 직

접 간호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제외 기준은 1) 근
무 기간이 최소 6개월 미만인 자, 2) 노인을 직접 간호하지 않은 

부서인 소아병동,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외

래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였다. 근무 기간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고려하였으며 간호근무환경 평가 문항을 고려하여 간호관리자는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

였으며,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근

거로 다중회귀분석의 유의수준 α는 .05, 효과 크기는 중간수준인 

.15, 검정력 .90으로 하였으며[18], 예측요인 16개로 최소 표본크

기는 175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89부를 배부하였으며 응

답이 부적절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11부(탈락률 6.0%)를 제외하

여 총 17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연령, 성별, 종교, 결혼상

태, 학력, 건강 상태, 현재 근무부서, 총 임상 경력, 현재 부서 근

무 경력, 근무부서 만족도, 노인 동거 경험, 노인 동거 기간, 노

인 봉사 경험의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의 측정은 Monica [19]가 개발한 공감 

측정 도구인 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 (ECRS)을 Song 
[17]이 노인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저자

의 허락을 받았다. 총 60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6이

며, Song [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다.

● 간호근무환경

간호근무환경의 측정은 Lake [20]의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PES-NWI)를 Cho 등[21]이 한국어판으

로 번역 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어판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총 29문항으로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9문항, 병원 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9문항,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쉽·간호사에 대한 지지 4문항,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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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의사와의 협력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이며, Cho 등[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92이었다.

● 인간중심돌봄

인간중심돌봄의 측정은 Edvardsson 등[22]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돌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을 측정할 수 있

게 개발한 도구인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P-CAT)를 

국내에서 Tak 등[23]이 한국어판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였으며, 한국어판에 대한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총 13개 문항으

로 개별화된 돌봄 7문항, 조직적 및 환경적 지지 6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며, Tak 등[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다.

● 노인간호실천

노인간호실천의 측정은 임상에서 간호사 대상으로 노인의 신

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여 노인간호

를 실천하는가에 관한 평가 도구로 Choi [2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았다. 총 16문항으로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하고 있다’ 4점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24]의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

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병

원 임상시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고,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절차를 설명 후 간호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병원 게시판

에 연구에 대한 홍보문구를 부착하여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설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 후 봉투에 밀봉하도록 하였으며, 
개별화된 상자에 넣도록 하여 연구자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다. 설문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설문 후 대상

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

간호실천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병원 임상시험위원회(IRB No. KYUH 
2022-04-022-003)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설문 

중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연구대상자가 부당한 

대우나 강제를 받지 않을 것이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

장에 관해서 설명하고 사생활이 존중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 후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 후 연구대상자의 신원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컴퓨터로 데이터화 한 후 연구자 외 접근이 불가하도록 

비밀번호가 설정된 장소에 보관 후 연구대상의 개인정보는 3년 

후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으며, 컴퓨

터에 저장된 데이터 또한 영구삭제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7.32±3.58세로, 25세 미만 45명(25.3%), 
25세 이상 30세 미만 98명(55.1%), 30세 이상 35명(19.6%)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12명(6.7%), 여성 166명(93.3%)으로 여성

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129명(72.5%)으로 

많았으며, 미혼이 154명(86.5%)으로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160명(89.9%)으로 많았으며, 지각된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고 인지한 대상자가 116명(65.2%)으로 많았다. 현재 

근무부서는 내과계 병동 50명(28.1%), 외과계 병동 50명(28.1%), 
응급실과 중환자실 56명(3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2명

(12.3%)이었다. 
총 임상 경력은 평균 4.40±3.32년으로 6개월 이상 3년 미만이 

70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부서 근무 경력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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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56년으로 3년 이상이 71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
무부서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8명

(49.4%)으로 많았다. 노인 동거 경험은 없는 경우가 121명

(68.0%)으로 많았으며, 노인과의 평균 동거 기간은 10.11±8.96년

으로 노인 동거 경험이 있는 57명 중 동거 기간은 10년 이상이 

24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봉사 경험은 없는 경우가 

134명(75.3%)으로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정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9±0.37
점이었으며, 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에 평균 2.62±0.39점, 인간

중심돌봄은 5점 만점에 평균 2.97±0.52점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은 4점 만점에 평균 3.22±0.42점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의 차이를 보면, 근
무부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86, p=.009). 사후

검정결과 근무부서 만족도가 ‘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years)
<25 45 (25.3) 27.32±3.58
≥25-<30 98 (55.1)
≥30 35 (19.6)

Gender
Male 12 (6.7)   
Female 166 (93.3)   

Religion
Yes 49 (27.5)  
No 129 (72.5)  

Marital status
Single 154 (86.5)  
Married 24 (13.5)  

Education level
College 18 (10.1)  
≥University 160 (89.9)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116 (65.2)  
Moderate 47 (26.4)  
Unhealthy 15 (8.4)

Current work unit

Internal medicine unit 50 (28.1)  
Surgical unit 50 (28.1)  
Emergency room, intensive care unit 56 (31.5)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unit 22 (12.3)

Total working experience
(years)

≥6month-<3 70 (39.3) 4.40±3.32
≥3-<5 38 (21.3)
≥5-<10 56 (31.5)
≥10 14 (7.9)

Working experience in a current workplace
(years)

<1 40 (22.5) 2.80±2.56
≥1-<3 67 (37.6)
≥3 71 (39.9)

Satisfaction of current workplace
Satisfaction 88 (49.4)  
Moderate 73 (41.0)  
Dissatisfaction 17 (9.6)

Living together with  elder
Yes 57 (32.0)  
No 121 (68.0)  

Length of living together with elder
(n=57)(years)

<5 21 (36.8) 10.11±8.96
≥5-<10 12 (21.1)
≥10 24 (42.1)

Volunteer experience for elder
Yes 44 (24.7)
No 134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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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노인간호실천이 높았다

(Table 3).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

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노인간호실천은 노인에 대한 공감

능력(r=.58, p<.001), 간호근무환경(r=.29, p<.001), 인간중심돌봄

<Table 2> Levels of Empathy for the Elderly, Nursing Work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N=178)

Variables Mean±SD Range

Empathy for the elderly 3.69±0.37 1-5
Nursing work environment 2.62±0.39 1-4
Person-centered care 2.97±0.52 1-5
Geriatric nursing practice 3.22±0.42 1-4

<Table 3> Difference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8)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é

Age (years)
<25 3.28±0.47  1.18 .309
≥25-<30 3.20±0.44
≥30 3.12±0.42  

Gender
Male 3.25±0.52 0.37 .705
Female 3.20±0.41

Religion
Yes 3.19±0.43 -0.37 .706
No 3.21±0.41

Marital status
Single 3.21±0.41 0.51 .606
Married 3.16±0.48

Education level
College 3.14±0.43 -0.72 .469
≥University 3.21±0.41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3.23±0.43 -0.96 .389
Moderate 3.17±0.42
Unhealthy 3.21±0.42

Current work unit

Internal medicine unit 3.14±0.37 0.67 .571
Surgical unit 3.20±0.45
Emergency room, intensive care unit 3.26±0.45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unit 3.24±0.37

Total working experience
(year)

≥6month-<3 3.08±0.43 0.46 .705
≥3-<5 3.16±0.33
≥5-<10 3.18±0.44
≥10 3.23±0.46

Working experience in a current 
workplace (years)

<1 3.29±0.42 0.76 .468
≥1-<3 3.16±0.39
≥3 2.98±0.39

Satisfaction of current workplace†

Satisfactiona 3.75±0.33 4.86 .009 c<a
Moderateb 3.64±0.37
Dissatisfactionc 3.57±0.45

Living together with  elder
Yes 3.17±0.38 -0.76 .445
No 3.22±0.43

Length of living together with elder
(n=57) (years)

<5 3.08±0.29 2.00 .153
≥5-<10 3.07±0.43
≥10 3.30±0.45

Volunteer experience for elder
Yes 3.27±0.41 1.10 .272
No 3.19±0.42

†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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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간호근무환경(r=.21, p=.004), 인간중심

돌봄(r=.2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또한, 간호근무환경은 인간중심돌봄(r=.60, p<.001)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해 일반적 특성 중 노인간호실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

인 근무부서 만족도와 노인간호실천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낸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을 독립변

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명목척도인 근무

부서 만족도는 가변수(dummy)로 변환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

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를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검정값은 .850으로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은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의 한계는 0.954로 

0.1보다 크며, 분산팽창계수 값이 1.048로 기준치인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에 대해 산출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2.16, p<.001).
회귀분석 결과,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

에 대한 공감능력(β=.55, p<.001), 간호근무환경(β=.17, p=.005)
으로 나타났다. 노인간호실천에 대하여 전체 설명력은 33.4%로 

확인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무

환경, 인간중심돌봄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

석하여,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5점 만

점 중 3.69점으로 중간 점수 이상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3.75점[16],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 3.78점[8],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 3.71점[17]으로 나타나 중

간 점수 이상을 보였다. Song [17]은 간호사들의 노인환자에 대

한 공감능력은 다른 일반 환자 대상자에 대한 공감력 수준과 차

이가 없다고 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도 병원 규모나 대상자에 따

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 중 

2.62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

구에서 2.45점[14]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요양병원 간

호사 대상의 2.73점으로 나타난 연구에 비해[25] 본 연구의 간호

근무환경은 부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과 비교하

여 대학병원의 응급 상황과 급성기 질환 환자 대응, 복잡한 조직 

체계 등에 의해 간호근무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은 5점 만점 중 

2.9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인간중심돌봄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3.25점으로 나타나[26], 본 연

구에서의 인간중심돌봄은 낮은 편이었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

<Table 4> Correlation among Empathy for the Elderly, Nursing Work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N=178)

Variables

Empathy for the 
elderly

Nursing work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Geriatric nursing 
practice

r (p)

Empathy for the elderly 1
Nursing work environment .21 (.004) 1
Person-centered care  .29 (<.001) .60 (<.001) 1
Geriatric nursing practice .58 (<.001) .29 (<.001) .26 (<.00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the Geriatric Nursing Practice    (N=17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0 .27 1.45 .140
Empathy for the elderly .62 .04 .55 8.97 <.001
Nursing work environment .18 .06 .17 2.84 .005

F=52.16     p<.001     R2=.373     Adjusted R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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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후 유지기에 해당하는 노인 환자 중 지속적인 의료진의 돌봄

이 필요한 경우 입소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입소 노

인 환자에 대한 욕창 개선율,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 

등의 평가를 위해 개별화된 인간중심돌봄 제공 정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학병원 간호사는 노인에게 치료중심의 간호와 

함께 노인의 개별적 요구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을 존중하는 인간중심돌봄을 기초로 간호를 제공하는 역량이 요

구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돌보는 직원들을 대

상으로 개발된 연구도구를 간호사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향후 

간호사 대상의 인간중심돌봄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은 4점 만점 중 

3.22점으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3.21점으로 유사하였다[15]. 반면, 요양병원 간

호사 대상의 3.63점으로 나타난 연구에 비해[16] 본 연구의 노인

간호실천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노인

환자에게 일반환자와 큰 차이가 없는 질병 위주의 간호를 제공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병동을 제외한 노인 환자들은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상주가 

필요하며, 식사 보조, 개인위생, 자가간호 등의 영역은 간호사가 

직접 실천하지 않아 요양병원에 비해 노인간호실천이 낮게 측정

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실천 차이를 보면 

근무부서 만족도가 ‘만족스럽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불만족스럽

다’로 응답한 대상자보다 노인간호실천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는 평소 가까이 지내는 노인 유무, 노인간호 선호 정도, 노인관

련 교육 경험[15],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 경력에서[16]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본 연구는 근무부서 만족도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근무부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 의도는 낮아져 적정 간호인력 유지가 가능해져

[10] 노인간호실천을 보다 높게 행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간호근

무환경, 인간중심돌봄 및 노인간호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간중심돌봄이 높고, 노인간호실천을 높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공감능

력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8,16,18]. 
따라서 노인간호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공감

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능력은 선천적

이지만 프로그램을 통하여 습득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27],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을 제언한 바 있다[8,16,18]. 간호사들이 대학생때부터 노인간호

학 등의 학습을 하였다고는 하나 노인간호실천에서 차이를 보인 

노인에 대한 교육 경험[15]에 대해 해당 학습의 정도를 확인하지 

않아 프로그램 구성시에 대상자들에게 개별화된 프로그램 적용

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노인간호 교

육 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노인간호

실천을 높게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won과 Jang [10]
의 연구에서도 간호근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실천

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간호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간호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프로그램 개발 시 실제 간호근무환경에서 진행하거나, 유사한 간

호근무환경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중심돌봄이 높을

수록 노인간호실천을 높게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gong과 

Lee [26]의 연구에서 인간중심돌봄은 간호 서비스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인간중심돌봄의 환경에서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은 환자 결과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

다.
본 연구결과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

에 대한 공감능력과 간호근무환경이었다. 이는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감능력이라고 제시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16]. 공감은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형성에 필수적

인 구성요소로 환자와 간호사의 공감적 관계는 환자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가져오며 처방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고, 의료진과 의

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과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

력은 다양한 건강요구를 가진 노인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게 

하고, 신체적 부분만이 아닌 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의 전인간

호를 인지하여 노인간호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16]. 또한 노인간호실천에 간호근무환경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이는 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대상

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10]. 간호사의 임상적 간호 

행위 판단은 개인적인 특성과 간호근무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으

므로[29], 환자의 입원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간호사의 효율적

인 능력 발휘를 위한 간호근무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따라서 높

은 노인간호실천을 위해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높은 공감능력과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시행된 

공감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과중한 업무, 많은 간호

사의 이직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이 되풀이되는 환경으로, 제대로 

된 간호 행위의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다[14]. 간호사 대상의 

Hojat [27]의 연구에서 역할 교환과 입원환자 경험은 간호사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의 연구에서 노인유사체험은 간호사와 노인의 공감대 형성에 도

움이 되고,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노인간

호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30]. 이를 바탕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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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을 위한 공감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긍
정적인 간호근무환경의 상황을 설정 후 역할 교환과 노인유사체

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향

상시켜 간호사의 높은 노인간호실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여 연구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인구의 대학병원 입원의 증가로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노인

간호실천 정도를 파악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의

의가 있다. 첫째, 간호연구 측면으로 고령화 시대로 인해 의료기

관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간호실천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간호실무 측면으로 노인에 대한 공

감능력이 높고,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노인

간호실천을 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력문제를 겪고 있는 간호사를 둘러싼 간호근무환

경 개선 및 간호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증가가 중요하므로, 대학

병원 간호 관리자와 병원 관리자는 이를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간호교육 측면으로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습득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노인간호실천을 위한 간호사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

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 178명을 대상으로 노인간호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인간호실천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은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간호근무환경으로 나

타났다. 간호사의 노인간호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근무환경 개선이 적극

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본 연구 대상자는 지역 소재의 일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

호사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표본 수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간호사 대상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노

인간호실천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간호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간호실천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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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y for the elderly,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and factors that affect geriatric 
nursing practice. Method: We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178 nurses between May 23 and June 21, 2022 at a 
university hospital in city D. We used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data analysis. Results: We observ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es’ geriatric nursing practice and empathy for the elderly,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are. Empathy for the elderl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person-centered care,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son-centered care. Empathy for the elderly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significantly affected geriatric nursing practice.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as 33.4%. 
Conclusion: Greater awareness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hat promote empathy for the 
elderly are necessary to improve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population. Furthermore, adequate manpower and 
material support are important to improve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mong nurses employed at university 
hospitals.

Key words : Empathy; Geriatric Nursing; Nurse; Patient-centered Care; Work Environment

*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master’ thesis of the first author Kim Ha Yeon from Konyang Universi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Min Sun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58 KwanJeoDong-ro, Seo-gu, Daejeon, 35365, Republic of Korea
Tel: +82-42-600-8566, Fax: +82-42-600-8555, E.mail: mssong@konyang.ac.kr


